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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빅데이터 분석의 유용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경영학 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기업의 성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뉴스 기사나 SNS 등 기업 외부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직원의 만족도나 기업에 대한 직

원의 인식, 장단점 평가와 같은 기업 내부의 목소리는 기업가치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확보가 어려워 
관련 연구가 아직 충분치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기업리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기업리뷰 사이트인 잡플래

닛(Jobplanet)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현직원이 남긴 97,216건의 기업리뷰를 수집하고 동 데이터에 근거하여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형 중 LSTM 기반 모형의 정확도가 73.2%로 가장 높았고 MAE 또한 0.359로 가장 낮은 오차를 보였

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한 기업가치 연구 분야에 유용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 기업가치, 머신러닝, 온라인 리뷰, 기업리뷰, 잡플래닛

ABSTRACT

As the usefulness of big data analysis has been drawing attention, many studies in the business research area begin to use big 

data to predict firm performance. Previous studies mainly rely on data outside of the firm through news articles and social media 

platforms. The voices within the firm in the form of employee satisfaction or evaluation of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the firm can 

potentially affect firm value.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hat online employee reviews are valid to predict firm value 

because the data is relatively difficult to obtain. To fill this gap, from 2014 to 2019, we employed 97,216 reviews collected by JobPlanet, 

an online firm review website in Korea, and developed a machine learning-based predictive model. Among the proposed models, the 

LSTM-based model showed the highest accuracy at 73.2%, and the MAE showed the lowest error at 0.359. We expect that this study 

can be a useful case in the field of firm value prediction on domestic companies.

☞ keyword : Firm value, Machine learning, Online review, Firm review, Jobplanet

1. 서   론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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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기업가치를 예측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것은 기

업의 회계 정보이다. 즉 재무제표로 공시되는 이익과 장부

가에 근거하여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

에서는 기업의 회계적 성과가 기업가치에 대해 설명력을 가

진다는 것을 보이고 이를 활용한 기업가치 평가 모형을 제

시한 바 있다[1][2]. 그리고 후속 연구에서는 기업의 재무상

태나 규모, 재무건전성 등 회계정보의 가치 관련성

(value-relevant)에 영향을 주는 여러 추가적인 요인을 분석하

여 기업가치 평가 모형을 정교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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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기업가치 연구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트위터의 메시지에 담긴 감성을 분석하여 

주가지수 등락에 대한 설명력을 확인한 연구[3]를 필두

로, 뉴스나 SNS의 비정형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기업성과

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거나 기업의 성과를 예측하는 등

의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4]. 이러한 연구들은 기

업 외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기업 회계정보 위주

의 데이터에 근거한 접근 방법이 갖는 예측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3][4].

기업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나 충성도, 동기 등 기업 

내부의 정보들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 다뤄져 왔다[5][6]. 하지만 이러한 연구

들은 주로 설문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소수의 선행 요인에만 초점을 두고 있

어 한계점을 갖는다.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이들 간의 관계를 폭넓게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온라인 리뷰가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화되면서 

기업리뷰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

한 플랫폼에서는 과거에 수집하기 어려웠던 기업 내부의 

정보를 손쉽게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여 다양한 

연구의 좋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잘 다뤄지지 못했던 직원의 만족도, 기업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과 전망, 기업에 대한 장단점 평가와 같은 

기업 내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가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온라인 기업리뷰 사이트로부터 직원들

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기업 특성 변수와 통합하여 데

이터세트를 구성한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에 다양한 머신

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성능평가를 통해 최적의 모형을 제안한다. 또한 변수 중

요도 평가를 통하여 기업가치에 영향력을 갖는 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들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접근방

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5장에서 결론과 함께 시사점을 전달한다. 

2. 선행 연구

2.1 온라인 기업리뷰 정보와 기업가치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에 존재

하는 비정형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기업가치를 예측하고

자 하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7]의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투자자 의견이 주가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8]의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고객 평점(web blogs and consumer ratings)에 내재된 정보

가 주식가치의 선행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9]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고객 의견이 금융시장에서 정

보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선

행연구들은 집단지성(wisdom of crowd)의 활용이 가치 관

련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으나 주로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기업 외부 자료에 의존

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직원만족도와 같은 회사 내부의 의견을 이용하

여 기업 성과 및 가치를 예측하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

다. 최근 온라인 리뷰가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화되면서 

글래스도어(Glassdoor)와 같이 직원 리뷰를 제공하는 플

랫폼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면 과

거에 수집하기 어려웠던 기업 내부의 정보를 손쉽게 대

량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져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10]의 연구에서는 10만 건이 넘는 글래스

도어 리뷰 정보를 활용하여 가족기업을 중심으로 직원만

족도와 기업가치 간에 양(+)의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 [11]의 연구에서는 직원만족도 평점이 높아진 기업이 

평점이 낮아진 기업 대비 주식 수익률이 우수하다는 점

을 보였으며, [12]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미래전망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기업의 미래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다

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온라인 직원 리뷰 정보가 비재무정보의 

하나로서 기업가치에 대해 더 높은 예측력을 가질 수 있

다는 연구가 있다. [13]의 연구에서는 국내 온라인 기업

리뷰 사이트인 잡플래닛(Jobplanet)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원만족도 평점이 기업가치(Tobin’s Q)에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원

만족도와 기업가치 간의 내생성을 통제한 2SLS(two-stage 

least square) 분석에서도 강건하게 나타났다. 머신러닝을 

활용한 [14]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재무 변수에 잡플래닛 

리뷰 텍스트의 장단점 텍스트 변수를 추가로 활용할 경

우 기업의 재무 정보만을 학습한 모델 대비 개선된 주가 

예측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었던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기업가치 예측 모형을 제

안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전통적인 통계 모형

에 기반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방법론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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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업가치에 영향력을 갖

는 변수들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2 머신러닝 기반의 기업가치 예측

전통적으로 주가 등 금융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가중 

이동평균(Weighted Moving Average), 지수평활법

(Exponential Smoothing),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칼만필터링(Kalman Filtering) 등 다양한 

시계열 분석 모형이 활용되어 왔다[15]. 이러한 모형들은 

통계적 추론 방법에 기반을 두고 변수 간 관계성을 발견

하거나,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의 자기 상관성을 검증하고 

변수의 과거값을 활용하여 예측하게 된다. 

머신러닝 방법론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우수한 예측력

을 보임에 따라 재무 분야에서도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

하여 기존 시계열 기반의 접근방법이 갖는 한계를 뛰어

넘으려는 시도들이 있어왔다[16][17][18]. [16]의 연구에서

는 K-NN(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삼성

전자의 주가를 예측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결과에 따르

면 학습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모형의 예측력이 높아지

는 것을 확인하였다. [17]의 연구에서는 인도 주가 지수를 

예측하기 위하여 SVM(Support Vector Machine)과 K-NN

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기존 모델 

대비 개선된 성능을 보인 바 있다. [18]의 연구에서는 주

가 예측을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분류 문제로 정의

하여 예측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주가 예측에 잘 사

용되지 않던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와 같은 트리 

기반의 알고리즘들을 사용함으로써 비선형적인 주가 방

향성 분류 문제에 대한 트리 기반 모형의 유용성을 보였

다. 

최근에는 비선형적이고 시간 의존적인 특성을 보이는 

데이터에 대해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이는 딥러닝 기반

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연구가 늘고 있다[19][20][21][22]. 

[19]의 연구에서는 10년치의 테헤란 주식시장의 주가 데

이터를 활용하여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 배깅(bagging),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그래디언트 부스팅(Gradient Boosting Machine), 

XG부스트(eXtreme Gradient Boosting), LSTM(Long Short 

Term Memory)을 포함하여 총 9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

는데 그중 LSTM 모형이 가장 정확도가 높았다. [20]의 연

구에서는 특정 키워드의 인터넷 검색량을 투자자의 관심 

척도로 가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스닥 상장 기업의 주

가 변동성을 예측하였는데 LSTM과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활용하였다. [21]의 연구에서는 주

가 예측에 전통적 시계열 기법인 ARIMA 모형과 LSTM 

모형의 예측 성능을 비교하였는데 결과에 따르면 LSTM 

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의 연구에서는 

LSTM 모형에 마르코프(Markov) 통계 모형을 접목하여 

개선된 LSTM 모형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의 통계 

모형 기반의 예측 정확도를 뛰어넘는 정확도를 보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재무분야에서 시계열 데이터 예측을 

위한 다양한 머신러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딥러닝을 

활용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LSTM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데 타 모형 대비 LSTM 모형의 예측 성능이 우수한 이유

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및 딥러닝 알고리

즘을 활용하여 기업리뷰를 활용한 기업가치 예측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절차

본 연구의 개략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 재무정보를 수집하여 첫 번째 데이터세트를 구성한

다. 그리고 국내 온라인 기업리뷰 사이트인 잡플래닛

(http://jobplanet.com)에서 기업리뷰를 크롤링하고 이를 전

처리한 뒤 기업 특성 변수와 통합하여 두 번째 데이터세

트를 구성한다. 두 데이터세트에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

리즘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예측을 위한 분류 및 회귀 모

형을 구축한다. 그리고 구축된 머신러닝 모형들의 성능

을 평가하고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 예측하려는 기업가치는 재무 분야 연구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Tobin’s Q 값을 대용변수

로 사용한다. Tobin’s Q는 기업 자산의 장부가치 대 시장

가치의 비율로서 값이 클수록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가

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obin’s Q는 

연간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있어 기업 재무변수와 자료 

갱신 주기를 일치시킬 수 있으며, 주가 수익률 변수보다 

변동성이 작아 안정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실행 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어지는 절에서 데이터 구성과 세부 연구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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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흐름도

(Figure 1) Research Procedure

3.2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세트 구성

본 연구에서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는 두 종류이다. 첫

번째 데이터는 기업 재무정보 데이터로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상장 기업에 대하여 Dataguide DB로부

터 수집하였으며 기업 규모, 업력, 부채비율, 대주주지분, 

연구개발, 자본적 지출, 매출액 성장률 등 기업가치에 대

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13]. 각 변수를 살펴보면, 규모는 기말 자산총액의 자연

로그 값, 업력은 상장일 이후 2019년 말까지 일 수의 자

연로그 값, 부채비율은 부채총액을 자산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대주주지분은 최대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

분율, 연구개발은 당기 R&D 지출여부, 자본적 지출은 당

기 유형자산의 증분과 감가상각비의 합을 자산의 장부가

치로 나눈 값이다. 매출액 성장률은 전기 대비 당기의 매

출액 증가율이다. 

두 번째 데이터는 잡플래닛으로부터 수집한 기업리뷰 

데이터이다. 잡플래닛은 2014년 4월 개설된 온라인 기업

리뷰 사이트로서 국내 기업에 대한 전·현직원의 리뷰를 

수집·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파이썬 기반의 웹크롤러

를 구현하여 2014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국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440개 기업에 대한 리뷰 총 97,216건

을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그림 2는 잡플래닛에 게시된 리

뷰 예시를 보여준다. 그중 붉은 점선 안의 내용을 활용하

여 변수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변수는 만족도 점수와 기

업추천여부, 기업의 미래전망에 대한 인식, 장단점 비율

이다. 그중 만족도의 경우 기업에 대한 전체만족도 및 5

개 세부항목(승진 기회 및 가능성, 복지 및 급여, 업무와 

삶의 균형, 사내 문화,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로 나뉘며 

각 5점 만점의 점수로 표현된다. 기업추천여부는 해당 기

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것인지 여부를 더미 변수로 

활용하였다. 미래전망인식은 해당기업의 1년 뒤 성장 전

망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성장, 비슷, 하락

의 세 가지 값 중 하나를 갖는다. 장단점 비율은 장점 글

자 수를 단점 글자 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였다. 이상의 

변수들을 기업 재무정보 데이터와 병합하여 두 번째 데

이터세트로 구성하였다. 

(그림 2) 잡플래닛에 게시된 기업리뷰 예시

(Figure 2) Example of Firm Review posted on the 

Job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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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머신러닝 예측 모형 구축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가치 예측 모형은 

회귀모형과 분류모형의 두 종류이다. 

먼저 회귀모형에서는 과거 3년치의 데이터를 활용하

여 기업가치값을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3.2에서 준비한 두 가지 데이터세트 각각에 대하여 의사

결정나무(DT), 랜덤포레스트(RF), 그래디언트 부스팅

(GBM), XG부스트(XGB), Light GBM(LGBM), LSTM 등 

총 여섯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모형 구

축에는 scikit-learn, lightgbm, xgboost 및 keras 라이브러리

를 활용하였다. LSTM의 경우에는 데이터 전처리로서 모

형의 안정성 확보와 성능 제고를 위하여 MinMaxScaler로 

스케일링을 하였다. 학습시 데이터를 7:3의 비율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무작위 분할하여 학습하였는

데 이를 총 5회 반복하였다. 

다음으로 분류모형에서는 과거 3년치의 데이터를 활

용하는 것은 회귀모형과 같되 기업가치의 증감은 과거 3

년치 평균 기업가치 수치 대비 기업가치의 증감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었다. 기업가치가 증가한 기업 수

와 감소한 기업 비율이 각각 69.3%, 30.7%로 클래스 불균

형 문제가 있어 SMOTE(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 기법을 적용하여 이를 해소하였다. 학습시 훈

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분할 비율과 반복 학습은 

회귀모형 학습시와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머신러닝 알

고리즘도 회귀모형과 동일한 여섯 가지의 알고리즘을 적

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성능 평가

회귀모형과 분류모형 모두 각각 두 데이터세트를 활

용하여 데이터세트마다 여섯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결과적으로 회귀모형과 분류모형 각

각 열두 개의 모형이 만들어졌으며 이들에 대한 성능 평

가를 각각 진행하였다. 

먼저 회귀모형에 대한 평가는 MAE(Mean Absolute 

Error)와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기준으로 평가

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 특성 변수만으로 

구성된 첫 번째 데이터세트를 이용한 모형 대비 기업리

뷰 데이터가 포함된 두 번째 데이터세트를 이용한 예측 

모형이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모형 간 성능을 비교

해보면 Dataset II를 이용한 LSTM 기반 모형의 경우 

MAE가 0.3587, RMSE가 0.4654로 다른 알고리즘 대비 가

장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AE 값을 기준

으로 결과를 해석해보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을 통

해 평균 0.3587의 오차를 갖는 기업가치 예측치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표 1) 회귀모형 성능 비교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among 

Regression Predictive Models

모형
Dataset I Dataset II

MAE RMSE MAE RMSE

DT 1.7591 1.3262 1.0375 1.0134

RF 0.4471 0.9878 0.3945 0.7102

GBM 0.5008 0.8802 0.4490 0.7739

XGB 0.4141 0.8256 0.4054 0.6702

LGBM 0.3993 0.7624 0.3760 0.6603

LSTM 0.3882 0.6545 0.3587 0.4654

분류모형에서는 정확도 및 정밀도, 재현율, F1점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류모형에서도 기업리뷰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 모

형(Dataset II)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정확도를 보였다. 

그리고 제안한 모형 중 LSTM 기반 모형의 성능이 정확

도와 F1점수를 근거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 모

형을 활용하면 73.2%의 정확도로 기업가치의 증감 여부

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분류모형 예측 정확도 비교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among Classification 

Predictive Models

모형
Dataset I Dataset II

정확도정밀도재현율F1점수정확도정밀도재현율F1점수

DT 60.0 62.2 49.4 55.0 61.4 64.1 51.8 57.3

RF 58.0 59.0 52.1 55.4 57.5 59.8 45.5 51.7

GBM 63.5 66.0 55.4 60.2 70.7 74.8 62.5 68.0

XGB 66.1 69.9 56.7 62.6 68.5 72.7 59.2 65.3

LGBM 58.4 61.8 44.1 51.5 61.3 68.4 42.3 52.3

LSTM 55.1 70.7 61.0 65.5 73.2 75.8 85.1 80.2

4.2 변수중요도 추출

구축한 예측 모형에서 입력 변수들의 설명력이 얼마

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변수중요도를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순열(permutation) 방법을 활용

하였다. 순열 방법에서는 각 변수의 값을 무작위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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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치환하면서 순열을 사용하고 해당 순열이 모형의 정

확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한다. 즉, 학습된 모

형이 특정 변수 없이 기본 모형에 대비하여 얼마나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차이의 절대값의 평균으로 계산하

는 방법이다[23].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

던 LSTM 분류 모형에 대한 변수중요도를 계산하였다. 

결과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참고로 과거 3년치의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일 변수에 대해서도 F년

도, F-1년도, F-2년도의 세 변수값이 존재한다. 변수중요

도 값 기준 상위 15개의 변수를 추출하였는데 푸른색 변

수는 기업 특성 변수에 속하는 변수이고, 붉은색 변수는 

기업리뷰 데이터에서 추출된 변수이다. 기업 특성 변수 

중에는 매출액 성장률이 절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변수

로 식별된 반면, 기업리뷰 변수 중에는 기업추천여부, 만

족도 변수들과 장단점 비율 등 기업리뷰에 속한 변수들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LSTM 분류모형의 변수중요도

(Figure 3) Feature Importance of LSTM Classification 

Predictive Model

5. 시사점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장 기업의 기업가치를 예측하기 

위한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

해 10만여 건에 달하는 기업리뷰를 수집한 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성능평가를 통하여 최적의 예측 모

형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LSTM 기반의 모형이 기업

가치에 대해 가장 우수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기업 추천여부, 만

족도, 장단점 평가 등 기업 내부 정보가 기업가치 예측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실무적 활용이 가능한 기업가치 예측 모형

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직원들의 

기업추천 여부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

운 변수들을 식별하여 제시한 것도 본 연구의 기여점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치 연구 분야에 유용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활용하면 

기업의 재무 정보와 기업리뷰를 기업가치 예측을 위한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기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지만, 

추후 데이터가 더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다 긴 기간의 데

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데이터의 크기에 따른 모

형의 예측력을 검증하고 기업가치 예측을 위한 최적의 

데이터 크기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거시적인 데

이터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향후 다양한 텍스트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에 영향력을 갖는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추출한다면 보다

높은 정확도를 갖는 예측 모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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